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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DHD 학생에 대해 이해의 시작단계에 있는 교육·음악교육전공 대학생들을 위해 쓰

여졌으며, 미국에서 사용된 전략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글의 논의가 ADHD에 제한되어 있

기는 하지만, 장애아동들을 위해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또한 초등학

교, 중등학교, 대학교 수준, 특히 통합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략과 접근법들을 제공하였다. 

교육·음악교육 전공자들은 미래의 수업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 관련

문헌과 제시한 웹사이트의 자료들을 통해 더 많은 자료들을 얻길 바란다. 

  ※ 주제어: 통합, 특수 교육, ADHD, 개별화 프로그램(IEP), 중재 방식

서 론

장애아동을 위한 국제정보센터(NICHCY)와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르면,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기타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ment)’로 분류된다.(NICHCY, 2013) 미국에서 학령기 아동의 3-5%가 

ADHD로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남녀의 비율은 대락 5:1정도이다. 또한 

여러 장애들 중에서, ADHD를 포함하여 기타건강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학령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에서는 4번째, 고등학생 중에서는 2번째, 대학생 중에서는 6번

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ADHD의 원인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된 바는 없으며, 생물학적·신경학적 문제

나 부모로부터의 유전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아동들은 ADHD로 분류되기 전에, 

건강진단, 임상면담, 행동관찰 등의 심사받으며, 그들을 관찰한 전문가, 부모, 교사

들에 의해 구체적인 수준이 정해진다 (NICHCY, 2013).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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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는 ADD(Attention Deficit Disorder)를 대체한 용어이며, NICHCY(2013)

는 ADHD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주요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부

주의함.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집중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둘째, 과

잉행동-충동형.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충동적 행동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행

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셋째, 결합형.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과잉행동에 더하

여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몇몇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 진단되기도 하지만, 모든 행동들은 생애 초

기에, 일반적으로 7세 이전에 관찰될 수 있다. 징후들은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데, 어른의 시기에 더 성장하지는 않으며 어릴 때 

진단과 치유가 이루어진다. ADHD를 가진 학생들이 학급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Public Broadcating Services(PBS) web-site를 방문하여 

이 곳에 게재된 the Misunderstood mind(2013)를 통해 여러 행동들을 경험해 보

기 바란다. 

ADHD 학생들은 교사들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때, 음악수업에서 종종 성취

를 이뤄낸다 (Adamek & Darr, 2010), 교사들이 긍정적인 학급분위기를 만들어낸

다면, ADHD 학생들은 음악적 행동에 의해 쉽게 동기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위한 활동들이 제시될 것이다.

2가지 중재 방식

2가지 서로 다른 중재 방식, 즉 응용행동분석(ABA, Applied Behavioral 

Analysis)과 긍정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al Support)은 ADHD 학생들을 

돕기 위한 과정이다. ABA는 교사들이 소그룹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기록하고, 자

료들을 체계적으로 수량화·분석함으로써, 부정적인 행동들을 개선하도록 돕는 전

략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Adamek & Darr, 2010). 한편, PBS는 교사들이 학생들

로 하여금 보다 편안하면서도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적용된 전략들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Adamek & Darr, 2010). 예를 들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사용

되지 않는 자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둠으로써 덜 산만해지게 만들 수 

있으며; 사회화되는 방법, 즉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서로의 개인적 공간

을 존중하는 것 등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해야 할 일을 주거나 역할모델로 삼는 

것 등에 의해 아동들이 학급 내에서 유용하고 유능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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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장점과 단점에 근거하여 그들의 교수전략을 

적용·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중등학교 수준에서 ADHD 학생을 가르칠 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점들이다. 이 제안들은 이 분야의 탁월한 자료인 Adamek & Darr의 

책과 Alice Hammel의 website와 함께 ADHD 학생들을 가르쳤던 연구자의 개인

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ADHD 학생들을 위한 전략들

안전한 환경 조성

물리적·정서적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은 ADHD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어 

기본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 음악교사는 교실 벽에 너무 많은 그림이 걸려있지 않

도록 해야한다. 이는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상과 의자는 

구체적인 수업의 필요에 따라 깔끔하게 정돈되어야 하며, 움직임이 있는 활동들을 

위해서는 큰 공간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교사나 선정된(? assigning) 

학생 옆에 ADHD 학생을 배치하는 것 ADHD 학생을 교사에게 가까이 있도록 하

는 것과 친구들을 가까이 배치하는 것은 ADHD 학생들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할 

뿐 아니라 규율적인 문제들(disciplinary problems)도 예방해줄 것이다.

 교사들은 또한 일반학생들에게 말하는 동안 ADHD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

도록 하기 위해 white board 위에 쓰거나 Smartboard(interactive White board)나 

Powerpoint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자료들은 분명해야 하며, 그 수업을 위한 내용

만이 제공되어야 한다.(이 전략은 음성과 영상 자료 모두에 해당되며, 대학 수준

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애 초기에 치료를 받은 ADHD 학생들은 보다 긴 시

간을 앉아있을 수 있지만, 대학수준에서조차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과 기대수준 정립 및 수업흐름 형성 

학기 초에 규칙을 정하는 것은 ADHD를 가진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사의 기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Hammel, 

2013).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5개 이하의 규칙을 제시하고, 규칙들은 교실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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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되도록 한다. 규칙들은 학생과 교사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학기

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의 필요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분명한 규칙과 함께 일정한 수업의 흐름을 갖는 것은 ADHD를 가진 학생들이 

수업시간 동안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Hammel, 2013). 이것

은 음악교사가 같은 노래와 악곡을 반복해서 가르쳐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음악

적 내용은 변하더라고 활동의 흐름이 같은 것이 ADHD 학생이 일어날 활동들을 

기대하고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뜻이다. 음악교사들은 ADHD 학생

에 대한 적절한 기대, 즉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은 기대를 가져야한다. 적절한 

기대를 가질 때에야, 음악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규율을 존중하도록 

이끌 수 있다. 학급규칙은 반드시 정립·준수되어야 하며, 기대치와 일정한 수업의 

흐름이 수립·실행되어야 하고, 가르침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각 

수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계획되어야 한다. 

수업 지도

수업을 할 때, 교사들은 불필요한 단어들을 피하고, 간단하고 분명한 문장을 사

용해야 한다 (Adamek & Darr, 2010). 2단계 이상의 요구가 한꺼번에 주어진다면 

ADHD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사들

은 ADHD학생이 보여주는 좋은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피터가 리코더를 잡는 방식이 

아주 좋아, 등이 곧고, 팔꿈치는 책상에 놓여있지 않구나.”

수업의 좋은 모델로서 규칙을 잘 지키는 일반학생을 칭찬하는 것 또한 ADHD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교사들은 ADHD 학생이 수업에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

는 것이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집중력을 얻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늘 명

심해야 한다.

활동 계획

교사가 계획을 할때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너무 많은 활동은 중등학교나 대

학수준이라도 피해야한다. 교사는 항상 짧은 시간이 요구되는 단순한 과제 후에 

좀 더 길고 힘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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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vs 중등학생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각각 매우 어려운 다른 일이

다. 여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교수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음악교사는 매 수업마다, 움직임, 노래, 악기연주와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적용해야 한다. 손기호를 하며 노래부르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를 돕지만, ADHD 학생에게 한 번에 2개 이상의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

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더 많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심동

적·시각적·청각적 활동 등 다양한 형태(modality)의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ADHD 학생들이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합창과 밴드 감독(director)들은 

warm-up, 독보, 구체적인 예, 각곡의 학습 순서(sequence), 마디 수 등 하루의 활

동목록들을 칠판에 적어놓아야 하며, 한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

록 한다. 그룹의 앞자리나 모범이 될 만한 학생 옆에 ADHD 학생의 자리를 마련

하여, 이들로 하여금 ADHD 학생이 산만해질 때 제대로 할 수 있게 돕도록 한다. 

구두 전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알림사항은 합창이나 밴드의 website에 게시하거

나 완성된 글의 형태로 제시하도록 한다. 읽는 것과 함께 읽는 것이 읽혀질 때 

학생들은 정보를 더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음악감독들은 또한 

ADHD 학생들에게 문서를 나누어주거나 리허설룸을 정돈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맡

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악보를 읽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부분

적으로 강조점이 표시된 악보(highlighted score parts)나 교수보조자(teaching 

aide)와 같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ADHD 학생들은 정돈을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hole punching paper와 바인더를 사용하여 악보를 끼

우도록 돕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며(Hammel, 2013), 리허설 때 연필을 갖고 

오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의 하나가 될 것이다. 

결 론

장애아동과의 첫 만남을 위해 음악교사와 특수교사들의 학기 초 교류는 꼭 필

요하다. 음악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특수교사, 음악치료사, 담임교사 등이 포

함된 표준적인 팀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을 참조해야한다. IEP에서 연주수준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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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주기적으로 기록되며, 연방과 지역의 척도(benchmark)에 기초하여 평가된

다. 따라서 IEP를 참조하여, 특수교사나 담임교사와 의논하고 함께 작업함으로써, 

음악교사는 음악수업에서 ADHD 학생이 그들의 연주를 향상시키도록 돕는 방법

들을 더 잘 형성할(formulate) 수 있을 것이다. 

ADHD 학생을 가르칠 때 음악교사의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한

다. 음악교사는 이와 같은 학생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으로 낙인찍거나 그들

의 행동을 개인적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Madsen and Madsen, 1998). ADHD

는 장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 전략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다. 그렇지만 ADHD 학생의 긍정적인 행동 형성을 위해서는 생각과 시간

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글에서, 음악교사들을 위한 훌륭한 자원으로서 몇 몇의 web link가 제공되

었는데, 이 정보들은 특수교육의 작은 부분만을 나타내는 정보들에 불과하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자료들을 읽는 것은 여러 종류의 장애아들

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ADHD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교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과 , 음악 (노래, 움직임, 악기 시연 포함) 수업에서 촉

매제와 같은 음악을 사용하여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도움

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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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보고>

한국음악교육학회 <제45회 여름학술대회>

김선희(경동대학교)

우리 학회의 가장 큰 행사인 여름학술대회가 지난 8월 12일 화요일부터 8월 13

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에서 한국연구재단과 성신여자대학

교 교육문제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이번 여름학술대회는 ‘문화, 예술 

그리고 음악교육’이라는 주제로 28편의 연구논문발표와 12편의 포스터발표, 7개의 

워크샵과 2팀의 워크샵 및 음악회, 6개의 유․초․중등의 우수수업 사례발표 내

용이 발표되었고, 교수, 교사, 대학원생 250명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학술대회에 참

여하여 긴밀한 교류를 이룰 수 있었다.

음악을 통합하여 수업하는 방법을 연구한 유명학자인 Temple University의 Dr. 

Alison Reynolds의 기조연설 “Art, Music, Preserving Context, Erasing Borders”

를 시작으로 워크샵, 연구 발표, 우수수업발표, 포스터 세션 중 관심분야를 선택하

여 참여하며 음악교육학자와 현장교사의 긴밀한 교류를 이루었고, 유・초・중등

음악교육과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분과별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

법이 조화와 융합을 통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교육을 구성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초점을 둘 수 있었다.

첫째, 워크샵은 서적만으로 알기 힘든 음악 교육적 실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

룸으로써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학교음악교육의 질적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창 관련 워크샵으로는 “아 카펠라로 떠나는 음

악여행”(한승모, 인제남초)과 “합창의 즐거움”(이경희,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 국

악 관련 워크샵으로는 “이리 오너라～ 판소리하고 놀자!”(박영주)와 “우리음악교

육,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기”(엄성은, 한양대학교), 기악 관련 워크샵으로는 

“학교 오케스트라 교육 지도법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이혜정, 성신여자대학

교), 최근 인성교육, 융합교육 관련 워크샵으로는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현황과 실천사항”(장근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소개 

및 활용방안”(최정주, 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문화예술 경영의 이해”(김동수, 상

명대학교), 그리고 기조강연을 해 주신 Dr. Alison Reynolds의 “Student Voice 

and Stuent Choice: Self Expression in Music”이란 제목으로 movement와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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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등을 융합․통합하여 수업하는 방법을 시범 보였고, 현직교사는 물론 교수

와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연구발표에서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의 음악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대학원생들의 경우, 논문 및 향후 연구 주제를 선정

하고 연구하는데 유용한 학문적 조망과 안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은 포스터 세션을 통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연구발표의 장이 되었다. 음악교육

과 교수학습방법,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심리학, 유아음악교육, 다문화 음악교육, 

국악교육과 교수학습방법, 교사교육 관련 주제를 통한 28편의 구두발표와 12편의 

포스터발표 총 40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이루어졌다. 

셋째, 이번 여름학술대회에 처음으로 구성된 초청발표로서 우수수업 사례발표를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수업을 소개하고 더 나은 음악수

업 환경 구축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

였으며 참여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던 기획이었다. 유아는 “코다이 유아가창 지

도”(조홍기, 한국코다이협회), 초등은 “음악놀이 활동의 단계적 적용을 통한 창의

적 표현력 기르기”(김명진, 제주서초, 수업명장)와 “가창수업의 본질을 찾아서”(서

종우, 부산분포초), “인성함양을 위한 음악협력학습”(임영신, 여의도초, 수석교사), 

중등은 “기악합주와 영화를 활용한 인성교육”(장성옥, 녹천중, 수석교사)과 “뮤지컬 

공연수업 사례”(김명식, 잠신고, 수석교사)를 소개해 주었고, 교육현장의 직접적․

효율적 수업지도안과 실천사례 및 우수한 교수학습방법의 소개 및 발표는 바람직

한 학교음악교육의 실행 및 실천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며 참여자들과 소통하

고 실제 현장적용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전체적으로 학술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모든 음악교육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고, 본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음악교육학자

와 현장교사와의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져 유․초․중등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분

과별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이 조화와 통섭을 통한 융합교육을 구성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석․박사과정 학생들

의 후학 양성을 위한 학문적 인도자의 역할을 이루었고, 다양한 음악교육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 음악교육계의 질적 향상까지도 도모하고자 하

였다. 결과적으로 본 학회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본 여름학술대회는 한국음악교

육의 커다란 틀을 재구축하는데 이바지하였고, 나아가 한국음악교육의 세계화를 

위하고 세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